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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과거의 리눅스 배포판

● 소스 tarball 릴리스 시대
○ 시스템 관리자가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프트웨어
○ shell, 컴파일러, 빌드 도구
○ 설정 편집, 추가로 소스 빌드해 설치

● 발전된 패키징 포맷의 시작, 의존성
○ RedHat Linux (첫 릴리스 1995) - RPM
○ Debian GNU/Linux (첫 릴리스 1996) - DEB

● 배포판 초창기
○ SLS (1992), Slackware (1993)



1990s-2000s 서버 시장의 장악 (feat. 1990s 닷컴 버블)
● 클라우드 인프라 - 기존 유닉스 서버 대체
● 수퍼컴퓨팅 - 현재 100% 리눅스 클러스터
● Intel, AMD, ARM 등 벤더들의 적극적인 지원

● 패키지 온라인 업데이트 - APT, YUM
● 쉬워진 설치, 자동화 - debian-installer, anaconda
● 발전된 하드웨어 자동 설정 - udev
● 현대적인 데스크톱 초창기 - GNOME, KDE
● 파생 배포판 번성 - Ubuntu (2004), Fedora (2003), 

CentOS (2004), Linux Mint (2006)



직접 찍은 사진 - 2004년 5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 Debconf 4 연례 데비안 컨퍼런스, 마크 셔틀워스
○ “The Shuttleworth Startup: What we do” 
○ 파생 배포판 계획 최초 공개 (당시 우분투 이름 미정)



2010s - 발전
● 유닉스 레거시 대체

○ SysV init -> systemd, X11 -> Wayland, pipewire
● 온라인 배포

○ 용량 증가로 배포판 전체를 배포하기 거의 불가능 
○ USB 부팅 + 온라인 패키지 다운로드로 변화

● 컨테이너의 일반화
○ 서버에서 Docker 배포는 당연시
○ 데스크톱에서도 - Flatpak, Snap

● 하드웨어 지원 발전
○ 펌웨어 업데이트 및 배포 채널 - fwupd / LVFS
○ 그래픽 지원 - KMS / DRM / GBM

■ “So NVIDIA, F*** you” (2012)



데스크톱은 언제나 마이너..였으나

● 개발 환경의 확대
○ Deploy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하는 편의성
○ 서버 개발자에서 데이터 연구자, AI 연구자로

● 반사이익
○ Windows 11에 오면서 UI 변경, 광고 증가, 온라인 서비스 연동

● 게임이 된다
○ Steam
○ GeForce NOW



이제는 꽤 많이 쓴다?

● statcounter 2026년 기준
○ 글로벌 기준 7% 내외
○ 브라우저 User-Agent 통계일 뿐이지만
○ 5% 초과 안정적, 무시할 수 없는 수준
○ 한국 2.15%, 인도 14.72%

● 한국 애플 점유가 글로벌 리눅스와 비슷
○ 글로벌 수준이 된다면? 현재 MacOS만큼은 

리눅스 데스크톱에 투자해야
○ 라인, 카카오톡



현재의 배포판 -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른 배포 수단도 많아졌다

● 데비안 (2000) - 1500여개 패키지, 데비안 (2026) - 7만여개 패키지
● 독자적 패키징 시스템 (주로 언어 및 프레임워크 개발용)

○ npm - 300만, golang (github) - 90만, pypi - 85만, maven central - 50만, crates.io - 25만
○ 모두 패키징 대상은 아니지만 - 배포판에서 패키징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 업스트림 개발자가 직접 빌드하고 배포
○ 개발자가 때로는 배포판 정책에 반대하거나 적대적이기도 함
○ 기술의 발전으로 업스트림에서 직접 빌드하고 릴리스하는데 큰 어려움이 줄어듦
○ 여러 배포 도구: Flatpak, Snap, AppImage

● 안전한가?
○ 대부분의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는 안전하지만.. 



신뢰의 문제 - 배포 채널은 공급망 공격에서 안전한가

● 배포판 패키지도 예외 아님
○ xz-utils backdoor (CVE-2024-3094)

● 샌드박싱 - 업스트림 개발자의 직접 배포 - 더 신뢰할 수 있나요?
○ 때로는 내장 런타임이 배포판 버전보다 더 불안전.
○ 만약을 위해 Flatpak, Snap 등 샌드박싱 이용하지만
○ 여전히 많은 앱이 홈 디렉터리는 접근 가능 - 휴대폰처럼 앱을 제한해야 하나?

● 불변 배포판 (Immutable distro) - 공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나?
○ 읽기 전용 OS 파일, 하지만 여전히 홈디렉터리는 쓰기 가능
○ 실용성 떨어짐 - 데스크톱보다는 장비 등 특수 용도

● 똑부러진 해법은 없다
○ 모니터링을 통해 줄일 뿐, 알려진 모든 공개 패키징 시스템에는 악성코드가 끊이지 않는다



● 커뮤니티 배포판은 책임지지 않아서 못 쓴다?
○ RockyLinux나 OpenELA 브랜딩만 바꾸면 책임 배포판?
○ 책임 회피 대상 - 기업도 “책임” 안 짐. 약관을 잘 읽어보세요.
○ 유료 배포판이란

■ 특별한 유료 SW보다 고객 지원 등 서비스를 구입.
■ 다수 고객이 라이선싱으로 착각하고 있고, 판매자도 고객이 착각하게 

만들기도 함.
■ 진짜 상용 SW 끼워 팔았던 시도는 모두 실패 - Caldera OpenLinux, 

Corel/Xandros Linux, Linspire, Mandriva, …

● 기업은 신뢰할 수 있나?
○ 악성 코드를 직접 퍼뜨리지는 않겠지만.. 
○ 비공개로 사용자나 개발자가 싫어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거버넌스 문제 - 배포판 운영 주체는 신뢰할 수 있는가



광고를 좋아하지 않아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기존 커뮤니티는 생략하고 기업 인하우스 주도 개발



물론 오픈소스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은 아니다

기업 주도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내기도 한다



기업이 개발해도 커뮤니티가 만든 것처럼 하기

● 결정 주체
○ 이직해도 프로젝트 리더

● 회사 의존성
○ 서드파티 서버 다수

● 배포판 푸시
○ 오히려 10년 걸려 포함

● (직원 수 10배, 매출 20배 큰 
회사니까?)



물론 항상 커뮤니티 친화적이지는 않다

● 2020년 CentOS 종료
○ 표면상 커뮤니티 프로젝트였으나, 회사의 결정으로 종료. EOL 약속 파기.
○ RockyLinux 등 클론 프로젝트 포크.

● 2023년 클론 프로젝트 방해
○ RHEL Source RPM 접근 차단



기업용 리눅스 “프랑켄커널”/ “Frankenkernel”
● RHEL 8

○ RHEL 8은 2019년 릴리스, 종료는 2029년
○ 커널 버전은 4.18

■ 릴리스 2018.8에 릴리스된 버전
○ 현재 메인라인 커널은 7.2

● 파편화
○ 커널 개발자 입장에서는 피하게 됨
○ 하지만 여기에 구독료를 지불하는 고객이 있다.
○ 안정적이고 안전? 때로는 그렇지 않음.
○ 수많은 보안 버그가 오래 수정되지 않음.



커뮤니티라고 현명한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노력
데비안 11까지는 설치 이미지에 비자유 펌웨어 없음
● 정책에 따라 - 오픈소스가 아니니까 제외
● PC 시장의 변화 - 외부 펌웨어 로딩

○ 원가절감 기법에서 보안 유지에 필수적 수단으로
● 설치해도 안 돌아가는 배포판

○ 펌웨어를 따로 설치하라고 안내해도 사용자는 안 읽지
○ 파생 배포판의 반사이익

● 2022년 투표 결과 - 데비안 12부터 설치 이미지에 추가 

적어도 모든 과정이 공개적



사용자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

● 커뮤니티 배포판에 참여하세요.
● 업스트림 기여는 업스트림에

○ 메시지 번역 포함
●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하세요.

○ SNS보다 공식 채널에



즐거운 행사 되세요!



Q&A ? !


